
파업 참가는 3명, 파업 당일 오히려 출근율 높아…노조원도 외면하
는 민노총 간부들의 허위 ‘파업 선전전’ 중단되어야
2023. 8. 3.

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총파업을 주장했지만 실제 정식으로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은 3명에 불과했으며, 지난 1일 출
근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직원의 비율은 작년 8월 1일에 비해 오히려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지난해 8월 1일 결
근율은 3.9%이었으며 지난 8월 1일의 결근율은 2.4%로 1.5% 감소하였습니다. 이는 작년 대비 60% 수준에 그친 수
치입니다. 연차휴가율도 작년 8월 1일 5.7%이었고, 지난 8월 1일 연차휴가율은 4.8%로 0.9% 감소하였습니다.
그럼에도 노조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허위 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노조는 작년에는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더니
회사가 냉방 설비 확충 등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자 이제는 에어컨 설치를 해도 효과가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
니다.
쿠팡풀필먼트서비스(이하 CFS)는 타사 대비 물류업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, 각 물류센터 상황에 맞게 법
정 휴게시간 외 휴게시간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 CFS는 근로자 머리 위에서 냉기가 나오는 천장형 국소 에어컨
부터 이동식 에어컨, 대형 실링펜, 서큘레이터, 선풍기 등 각 물류센터 상황에 맞는 맞춤형 냉장장치가 수천대씩 가동
중입니다. 개인별로는 식염포도당, 쿨링타월, 냉각시트, 얼음물, 아이스크림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업계 최초로 찾아가
는 쿠팡케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
노조의 허위 선전전으로 온열 질환 산업재해 대부분이 발생하는 건설업 등 실외 작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기를 놓칠
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(2018~2023년6
월)간 온열질환 산재 중 실내외 구분이 되는 81건의 93%가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. 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
망자 또한 17건 가운데 15건이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. 반면 CFS에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.
노조는 CFS와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눈감고,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직원들의 공감을 얻
지 못하는 파업 선전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. 고객과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부 공공운수노조 간부들의 허위,
왜곡 주장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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